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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적극 수용해서 국가 전략에 반영한 

첫 국가임

l 2016년 들어 일본은 일련의 정부 전략 문서에 “제4차 산업혁명”을 적극 사용할 뿐 

아니라 일본이 당면한 문제와 강점을 분석해서 자국에 맞는 독특한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수립하려고 노력 중

l 일본의 사례는 제4차 산업혁명 개념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식과 내용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

n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정책 문건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l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초스마트사회(Society 5.0) 비전을 제시

l Society 5.0에서는 경제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의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일본재흥전략 2016 :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
l 일본재흥전략 2016년 판은 부제를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로 붙이고 제4차 산업

혁명 관련 내용을 다수 반영해서 최근의 기술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

l 2020년 GDP 600조 엔 달성을 위해 ‘관민 전략 프로젝트 10’을 추진하고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

l 규제 개혁을 위해 “목표역산 로드맵”,“지역특구” 등의 제도 도입

l 일본재흥전략 2016의 부록인 「중단기공정표」는 전략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목표(KPI)를 설정

 ▶ 신산업구조비전 :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일본의 전략
l 변화의 동인이 되는 핵심기술을 정의하는 한편 부가가치의 원천인 데이터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비스니스 모델의 역할도 강조

l (산업구조 변화 전망) 현상 방치와 변혁의 2개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2030년 부문별 

GDP 성장률 등 산업구조 변화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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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고용구조 변화 전망) 현상 방치와 변혁의 2개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2030년 직종별 

종사자 수를 전망

l (전략) 데이터, 인재, 기술, 금융, 산업·취업구조 전환, 중소기업·지역경제, 경제사회 

시스템 부문에서 7대 전략을 제시

 ▶ 로봇신전략
l 일본의 주력 분야는 제조·서비스, 간호·의료, 농업, 인프라·재해대응·건설 등이며 투자 

확대, 규제 개선, 인재 양성이 주요 정책 과제

l (분야횡단적 전략) 로봇혁명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핵심기술 개발, 제도적 인프라 

정비, 규제 개혁 등을 추진

n 일본 전략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1) 일본은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 개념이 제시된 후 정부 차원에서 이 개념을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한 첫 국가

l  (시사점) “제4차 산업혁명”은 아직 학계에 수용된 개념은 아니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국가 전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 접근 필요

 (2)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을 “데이터”로 이해하고 전 산업에 걸친 일관된 대응 추구

l (시사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확보와 데이터의 활용에 초점을 둔 국가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고, 고용 뿐 아니라 전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

 (3) 일본은 제4차 산업혁명을 국가의 제반 과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목표를 제시

하고 자국의 강점인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

l (시사점)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반영한 우리만의 “제4차 산업혁명 전략”이 필요

 (4) 제4차 산업혁명의 원활한 진전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라고 보고 

목표역산 로드맵, 지역특구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

l (시사점) 이는 같은 대륙법 체계이면서 규제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며,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서 유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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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일본에 관심 가지는 이유

n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적극 수용해서 국가 전략에 반영한 

첫 국가

l “제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용어는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WEF)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나1), 정부 차원에서 이 용어를 채택한 나라는 많지 않음

- 이보다 앞서 독일에서는 2011년에 IT를 활용한 제조업 혁신에 초점을 둔 “Industrie 

4.0” 개념을 민간에서 제안한 후 2013~14년에 정부의 정책 문건에 반영되었고, 세계

경제포럼은 이를 전 산업으로 확장해서 “제4차 산업혁명” 개념으로 발전시킴

- 그러나 인공지능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아직 이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고 OECD에서는 “Digital Transformation”, “Going Digital”, “Next Production 

Revolution” 등의 용어를 사용 중

l 이에 비해 일본은 2015년 6월 발표된 일본 재흥전략 개정 2015: 미래에의 투자와 생산성 

혁명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처음 언급(日本經濟再生本部, 2015: 10)

- 당시는 다보스 포럼에서 이 용어가 소개되기 전이라 독일의 “Industrie 4.0”을 4차 

산업혁명으로 번역한 것으로 이해되며 자세한 논의는 이어지지 않았음

l 2016년 들어 일본은 일련의 정부 전략 문서에 “제4차 산업혁명”을 적극 사용할 뿐 아니라 

일본이 당면한 문제와 강점을 분석해서 자국에 맞는 독특한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수립하려고 

노력 중 (<표 1> 참고)

- 일본경제재생본부가 일본 경제의 재활성화를 위한 종합 전략으로 매년 발표하는 일본 

재흥전략의 2016년 판은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를 부제로 넣었고, 본문에도 관련 

내용을 많이 반영

- 경제산업성은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신산업구조 비전: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일본의 전략 문건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16년 4월에 ppt 

버전의 중간보고서를 발간

1) 보다 정확하게는 Klaus Schwab이 2015.12.12일자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and How to Respond”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처음 소개됨(Schwab, 
2015). 이 글은 이후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소개하는 개요 글로 활용됨. 



5

동향과 이슈╻제30호

- 일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2016년 1월에 

내각부 산하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가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초스마트사회(Society 5.0)”이 내용적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과 동일하기 때문인 

것도 중요한 이유일 것으로 추정됨

정책영역 발표 부처 정책 문건 발표시기 비고

경제정책 일본경제재생본부
일본 재흥전략 2016: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 2016.6. “제4차 산업혁명”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

산업정책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신산업구조 비전: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일본의 전략 2016.4.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로봇신전략 2015.1.
일본의 전략적 초점을 

보여주는 문건

과학기술
정책

내각부
(종합과학기술․

이노베이션회의)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2016.1.

제4차 산업혁명과 
내용적으로 같은
“Society 5.0”

개념 제시문부과학성 평성 28년판 과학기술백서 2016.5.

표 1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일본의 주요 정책 문건

         자료: 저자 정리

n 일본의 사례는 제4차 산업혁명 개념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식과 내용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

l 일본은 제4차 산업혁명의 여러 기술적 동인을 고려하되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이라는 

측면을 핵심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일관된 대응책을 강구 

l 특히 고령화, 자연재해 등 일본 사회가 지닌 문제와 기존 산업의 강점을 분석해서 자국에 

맞는 독특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려고 노력

- 일본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루어 

사회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발상

- 독일의 Industrie 4.0 전략이 제조업 강국이라는 강점은 살리면서 IT가 약한 취약점을 

보완하는 독일식의 전략이듯이 일본도 자국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한 전략을 설계

l 그 외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규제 개혁 시기를 미리 설정하는 ‘목표역산 로드맵’

등 세부적인 아이디어도 참고할 내용이 많음

n  다음 장에서는 <표 1>에 제시된 일본 정부의 주요 전략 문건을 중심으로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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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정책 문건 분석

1.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n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초스마트사회(Society 5.0) 비전을 제시

l 일본 과학기술정책의 최상위 기구인 내각부 산하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는 2016년 

1월에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발표

- 여기서 최근의 기술적 변화가 촉발할 새로운 사회상을 “초스마트사회(Society 5.0)”라는 

이름으로 제시

- 이후 2016년 5월에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평성 28년판 과학기술백서에서 이 개념을 

더 자세하게 소개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제1장 기본적인 사고방식

제2장 미래의 산업창출과 사회변혁을 위한 새로운 가치창출의 대처

     - 초스마트사회(Society5.0)의 개념을 소개

제3장 경제·사회적 과제 대응

제4장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의 기반역량 강화

제5장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인재, 지식, 자금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제6장 과학기술 이노베이션과 사회와의 관계 심화

제7장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의 추진기능 강화
자료: 文部科学省(2016)

n “초스마트사회(Society5.0)”의 정의와 “제4차 산업혁명”과의 관계

l 수렵사회, 농경사회, 공업사회, 정보사회를 거쳐 초스마트사회가 오고 있다고 전망

- 20세기 후반 진행된 정보사회와는 구분되는 급격한 변화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

하여 이를 “초스마트사회(Society 5.0)”라고 명명

l 초스마트사회는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제공하고 사회의 다양한 니즈에 세밀하게 대응하여 모든 사람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 

연령, 성별, 지역, 언어의 차이를 초월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사회”(文部科学省, 

201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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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일본의 “초스마트사회(Society 5.0)”는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한 “제4차 산업혁명”과 용어는 

다르지만 내용상으로는 동일

- 일본은 1, 2차 산업혁명을 공업사회 3차 산업혁명을 정보사회로 본 것이므로 초스마트

사회(Society 5.0)는 제4차 산업혁명과 동일한 시기

-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제시된 이후, 일본의 정부 문건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Society 5.0)”과 같이 양자를 병기해서 두 개념을 같은 의미로 사용

(未來投資會議, 2016: 4)

그림 1  초스마트 사회(Society 5.0)과 4차 산업혁명의 관계

      자료: Keidanren(2016), p. 8과 みずほ銀行 産業調査部(2016), p. 14를 참고해서 작성

n Society 5.0에서는 경제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의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l 초스마트사회(Society5.0)의 목표는 과학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임

- 독일 인더스트리 4.0이 제조업 혁신 개념이라면 초스마트사회는 산업을 포함한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과학기술혁신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



8

동향과 이슈╻제30호

l 일본은 현재 에너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자연재해, 안보환경 변화, 지구적 문제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고령화, 재난재해 등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또는 가장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음

l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문제’가 아닌 ‘과제’로 인식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 함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창출하여 거대한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시스템 패키지 

수출로 해외시장도 개척할 수 있다는 발상

분류 정책과제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사회의 자율적 발전

·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순환적인 이용

· 식료품의 안정적 확보

· 세계 최첨단 의료기술의 실현에 의한 건강장수사회의 형성

·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을 위한 사회기반 실현

· 효율적·효과적인 인프라 장(長)수명화 대책

· 제품 생산·서비스 생산의 경쟁력 향상

국가와 국민의 안전·안심 확보, 

풍요롭고 질 높은 생활의 실현

· 자연재해 대응

· 식품안전, 생활환경, 노동위생 등의 확보

· 사이버 시큐리티의 확보

· 국가안전보장 상의 제반과제에 대응

지구 규모 문제에 대응, 

세계 발전에 공헌

· 지구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 생물다양성 대응

표 2  일본이 주목하고 있는 13개 중요 정책과제

         자료: 文部科学省(2016)을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를 분류함

n 일본의 강점 분야를 적극 활용하고, 데이터 기반 선순환형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

l 일본은 로봇, 센서 디바이스, 네트워크 인프라, 현실 데이터, 컴퓨터 개발능력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

- 산업용 로봇 출하액 3,400억 엔(세계시장 점유율 약 50%), 가동대수 약 30만 대(세계시장 

점유율 약 20%)로 세계 1위(2014)

l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 데이터의 취득, 공유, 실용화(빅데이터화), 분석, 활용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일본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

- 사이버 공간(가상사회)과 물리적 공간(현실사회)을 고도로 융합하는 매개체이자 경제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데이터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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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보건의료, 이동(모빌리티), 제조·물류·농업, 주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현실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이버)과 인간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로보틱스 

활용(물리적)을 결합

강점 약점

- 산업용 로봇 출하량, 세계 점유율은 세계 1위 

가동대수는 약 30만 대, 세계 점유율은 약 20%로 

세계 1위(2014년 말 시점)

- 센서 디바이스는 세계 전체의 약 절반을 일본 

기업이 확보. 특히 광도, 온도 센서는 세계 

점유율이 약 7할

- 인터넷,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세계적으로 볼 때 

높음. 광통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

- 교통 IC 카드의 보급 등으로 현실 데이터를 보유

- 계산 능력·계산 효율 모두 일본의 슈퍼 컴퓨터 

“교(京)”가 세계 1위이며, 개발 능력은 높음

- 정보 분야 논문의 세계 점유율과 인재의 양적 

규모는 구미와 비교하여 작음

-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과 새로운 콘텐츠의 창조에 

있어서는 구미가 압도적

- 데이터 분석기술은 미국이 압도적

- 지금까지 일본의 전자부품·장치 분야에서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음

- 과학기술 수준과 산업경쟁력이 신흥국에 추격당하고 

있음

- 일본의 IoT, 빅 데이터의 활용 현황과 활용을 위한 

의식은 저조. 또한 시스템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음

표 3  일본의 강점과 약점 요약

      자료: 文部科学省(2016), p. 101.

2. 일본재흥전략 2016: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
n 일본재흥전략 2016에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내용을 다수 반영

l 2012년 12월 취임한 아베 총리는 이전 정부의 성장정책인 신성장전략(2010)과 일본

재생전략(2012)을 발전시켜서 2013년 6월에 일본재흥전략을 발표

- 이 문건은 아베노믹스로 일컬어지는 아베 내각의 3대 경제정책(금융, 재정, 성장) 중 성장

정책을 담은 핵심 전략 문서이며 이후 매년 개정판을 발표

l 일본재흥전략 2016년 판은 부제를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로 붙이고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내용을 다수 반영해서 최근의 기술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

- 일본재흥전략 2016은 5개의 핵심 시책으로 구성되는데, 첫 시책인 “관민 전략 프로

젝트 10” 중 하나가 “제4차 산업혁명의 실현”이고, 다른 4개의 핵심 시책에도 제4차 산업

혁명 관련 내용이 다수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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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본재흥전략 2016의 5대 핵심 시책과 주요 내용

5대 핵심 시책 주요 내용

1. 600조 엔을 위한 

“관민 전략 

프로젝트 10”

① 제4차 산업혁명의 실현  

   (IoT, 빅데이터, AI, 로봇)

∙ 종합 사령탑 <제4차 산업혁명 민관회의> 개최

∙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에서 R&D·산업화 전략 구체화

∙ 규제 개선(목표역산 로드맵, 규제 개혁, 행정 절차 간소화/IT화), 

기업/조직 간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 추진과 보안의 확보

∙ 제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신진대사 촉진, 구조조정 촉진

∙ <제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추진회의>의 인재 시책 구체화

∙ 중소기업에 대한 제4차 산업혁명의 파급

② 세계 최첨단의 

건강입국으로

∙ 빅 데이터 활용 진료 지원, 혁신적 의약품·의료 기기 개발

∙ IoT 등을 활용한 맞춤건강서비스, 예방을 위한 비급여 서비스 확대

∙ 로봇 센서 등의 기술을 활용한 간병의 질과 생산성 향상

③ 환경·에너지 제약의 

극복과 투자 확대

∙ 유통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등의 에너지 절감 투자 촉진

∙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촉진,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구축

∙ 자원 안보 강화

④ 스포츠의 성장 산업화

∙ 스포츠 시설의 매력·수익성 향상

∙ 스포츠 경영 인재의 육성·활용과 플랫폼의 구축

∙ 스포츠와 IT·건강·관광·패션 문화 예술 등의 융합 확대

⑤ 기존주택 유통·리폼 

시장의 활성화

∙ 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주택 보급

∙ 주택이 자산으로 평가되는 기존 주택 유통 시장의 형성

⑥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는 선도 기업 창출

∙ 사업 분야별 생산성 향상

∙ 중소기업 지원 기관을 활용한 지역 단위 생산성 향상

⑦ 

중견·중소기업·소상공

인 혁신

∙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한 지역 핵심 기업의 성장 지원

∙ TPP를 계기로 지역 중소기업 등의 해외 전개

∙ IT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의 생산성 향상 지원

∙ 담보와 개인 보증에 의존하지 않는 성장 자금의 공급 촉진, 금융 

기능의 강화와 사업 재생 및 사업 승계 가속화

⑧ 농림수산업의 공격적 

전개와 수출 촉진

∙ 농지 중간 관리 기구의 기능 강화

∙ 생산자재 비용 저감, 생산자 친화적 유통·가공 구조 실현

∙ 인력 강화, 수출역량 강화

∙ 스마트 농업의 추진(원격 감시, 무인자동주행 등)

∙ 농업계와 산업계의 연계 체제 구축

⑨ 관광입국의 실현

∙ 관광 자원의 매력 향상

∙ 관광 관련 규제·제도의 재검토

∙ 지역 관광 경영(DMO)의 추진

∙ 관광 인재 육성

∙ 방일 외국인 여행자 확대를 위한 지역의 수용 환경 정비

∙ 휴가 취득 촉진·분산

⑩ 관민 협력에 의한 소비마인드 환기

2. 생산성혁명을 

실현하는 

규제·제도 개혁

① 새로운 규제 개혁 메커니즘의 도입: 목표역산 로드맵, 행정 간소화/IT화 등

② 국가 전략 특구의 활용

③ 미래 투자를 위한 제도 개혁: 핀테크 추진, 빅데이터 활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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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핵심 시책 주요 내용

3. 이노베이션 

창출·도전정신이 넘치는 

인재 창출

① 혁신, 벤처 창출 역량 강화

② 경제 성장을 개척하는 인재의 육성·확보

③ 성장 제약 타파를 위한 고용 환경 정비 다양한 일꾼 참가

4. 해외 성장시장 공략

① 경제 협력 협상, 투자 협정·조세 조약의 체결·개정 추진

② TPP를 계기로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③ 인프라 시스템 수출 확대

④ 대내 직접 투자 촉진

5. 개혁 모멘텀 활용 "개혁 2020” 프로젝트 추진: 자동 주행, 분산형 에너지, 첨단 로봇 등

  주: 굵은 글씨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내용이거나 해당 시책의 설명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언급된 항목
자료: 日本経済再生本部(2016)

n 2020년 GDP 600조 엔 달성을 위해 “관민 전략 프로젝트 10”을 추진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

l 명목 GDP에 대한 기여가 큰 프로젝트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2020년 410조 엔),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2020년 30조 엔), 에너지 관련 투자(2030년 28조 엔), 

건강 관련 시장(2020년 26조 엔) 등의 순서

구분 부문 경제적 기대효과

관민 전략

프로젝트 

10

① 제4차 산업혁명 실현(IoT, 빅데이터, AI, 로봇) 부가가치 창출 30조 엔(2020)

② 세계 최첨단의 건강입국으로 시장규모 16조 엔(2011) ⇒ 26조 엔(2020）

③ 환경 에너지 제약의 극복과 투자 확대 에너지 투자 18조 엔(2014) ⇒ 28조 엔(2030)

④ 스포츠의 성장 산업화 시장규모 5.5조 엔(2015) ⇒ 15조 엔(2025)

⑤ 기존주택 유통·리폼 시장의 활성화 시장규모 11조 엔(2013) ⇒ 20조 엔(2025)

⑥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343조 엔(2014) ⇒ 410조 엔(2020)

⑦ 중견·중소기업·상공인의 혁신 -

⑧ 농림수산업의 공격적 전개와 수출 촉진 6차 산업시장 5.1조 엔(2014) ⇒ 10조 엔(2020)

⑨ 관광입국의 실현 외국인 여행 소비액 3.5조 엔(2015) ⇒ 8조 엔(2020)

⑩ 관민 협력에 의한 소비마인드 환기방법 -

해외 

성장시장

공략

경제 연대 협상, 투자협정 ·조세조약 개정 추진

TPP를 계기로 한 중견·중소기업의 해외진출 13.8조 엔(2013) ⇒ 25.2조 엔(2020)

인프라 시스템 수출의 확대 약19조 엔(2014) ⇒ 약 30조 엔(2020)

대내 직접투자의 촉진 24.4조 엔(2015) ⇒ 35조 엔(2020)

표 5  성장전략 부문별 경제적 기대효과 전망

자료: みずほ銀行 産業調査部(2016),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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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규제 개혁을 위해 “목표역산 로드맵”, 지역특구 등의 제도 도입

l 목표역산 로드맵은 정부가 규제 완화의 목표와 시간을 정하고 이를 통해 각 지자체에 규제 

완화를 지시하는 것으로 기업은 이 로드맵으로부터 규제 완화를 예측하고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를 결정할 수 있음 

그림 2  목표역산 로드맵의 운영 방식: 자율주행 사례

    자료: 経済産業省(2016), p. 113.을 인용한 과학기술동향지(2017), p.48. 재인용

l 지역특구를 규제 개혁에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컬 아베노믹스”)에도 기여

- 일본의 지역특구는 국가전략특구, 종합특구, 구조개혁특구로 구분되며 자율주행, 드론 

등 신기술의 시험 서비스가 가능한 시범지구 역할을 하고 있음(예: 후지사와시의 자율주행 

실증실험, 치바시의 드론 배달 사업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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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명 국가전략특구
종합특구

구조개혁특구
국제전략종합특구 지역활성화종합특구

목적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즈니스 

환경 정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산업·기능의 집적

거점 형성

지역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 추진

규제완화를 통한 

구조개혁과 지역 

활성화 추진

실행법 국가전략특별구역법 종합특별구역법 구조개혁특별구역법

개시년도 2013년 2011년 2002년

운용 총리대신 주도 지역 주도 지역 주도

개수

(2016.3.)
12구역 7구역 41구역 1,264건

지원내용
규제완화, 

세제·금융조치
규제완화, 세제·재정·금융조치 규제완화

대표적 사례

[도시계획법 등 

특례활용] (동경도)

22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

[아시아 헤드쿼터특구]

(동경도)

아시아 지역의 사업 및 

연구개발 거점을 목표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감면 혜택 부여

[자율자동차·스마트

에너지 특구]

(사이타마시)

에너지 스테이션

및 저탄소형 

이동수단 보급, 

「환경미래도시」실현

[하네다공항 

로봇실험 특구]

(동경도)

하네다 공항 

주변지역에서 탑승형 

이동지원 로봇의 

도로 실험 사업

표 6  지역특구의 종류 및 전체 모습

     자료: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政策における 政策のための科学 推進に関する政策課題についての調査分析 報告書(平成
27年度文部科學省 委託調査), 文部科学省(2016), p.123에서 재인용

n 일본재흥전략 2016의 부록인 「중단기공정표」는 전략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목표(KPI)를 설정

l 각 정책 분야에 대해 2013년부터 3년 단위로 진행 목표를 표시하고 향후 실적을 검증하는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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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단기공정표의 예(제4차 산업혁명 실현)

자료: 日本経済再生本部(2016), 부록 ｢中短期工程表｣, p. 2. 을 인용한 과학기술동향지(2017), p.49를 수정하여 인용

3. 신산업구조비전: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일본의 전략
n 일본 정부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 문건

l 2015년 8월부터 ‘산업구조심의회’ 산하 ‘신산업구조부회’에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수립한 중간 결과물

- 정부에서는 내각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청, 총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등이 참여했고, 민간 전문가도 참여

l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략 문건 중 가장 핵심 문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 산업·고용구조 변화 전망, 대응 전략 등 모든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은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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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구조비전 :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일본의 전략의 구성

1.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2. 기본 전략

3.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사회변혁과 산업구조의 전환

4.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취업(고용)구조 전환

5. 산업구조·취업구조 시산

  - 산업별 명목 GDP 성장률, 직업별 종사자 수 등을 정량적으로 전망

6. 상세전략

  (1) 데이터 이용·활용 촉진을 향한 환경정비

  (2) 인재육성·확보, 고용시스템의 유연성 향상

  (3) 이노베이션·기술개발 가속화(「Society 5.0」)

  (4) 파이낸스 기능 강화

  (5) 원활한 산업구조·취업구조 전환

  (6) 제4차 산업혁명의 중소기업, 지역경제로의 파급

  (7)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경제사회 시스템의 고도화
자료: 経済産業省(2016)

n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 변화의 동인이 되는 핵심기술을 정의하는 한편 부가가치의 원천인 

데이터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비스니스 모델의 역할도 강조

l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으로 규정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이 공통 기반기술들이 부문별 기술(금융, 의약, 생산 등) 및 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현상으로 이해

그림 4  공통 기반기술과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제품·서비스 산출

        자료: 経済産業省(2016),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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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가 부가가치의 원천인데, 데이터를 가상 데이터와 현실 데이터로 

구분할 때 일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현실 데이터라고 판단

- 가상 데이터는 Web,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로 해외 IT 기업이 플랫폼을 

지배(구글, 아마존, 애플 등)

- 현실 데이터는 건강정보, 주행 데이터, 공장설비 가동 데이터 등 개인과 기업이 생산해낸 

데이터로 적절히 대응한다면 일본에서 플랫폼을 획득할 가능성 존재

- 현실 데이터에는 각 기업의 기밀 데이터와 협력하여 빅데이터화 하는 것이 필요한 데이터가 

존재하므로 “협력영역”과 “경쟁영역”을 구별하고, 사무소, 기업, 계열을 초월하여 데이터를 

공유, 활용하는 “플랫폼” 구축이 중요한 열쇠라고 봄

그림 5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구조

 자료: 経済産業省(2016), p.52

l 기술 뿐 아니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체 과정을 통합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강조

- 데이터 활용 과정: 취득 → 교환·공유 → 실용화(빅데이터화) → 분석 → 활용·산업화

n (산업구조 변화 전망) 현상 방치와 변혁의 2개 시나리오로 2030년 부문별 GDP 성장률 등 

산업구조 변화를 추정

l 전 산업을 총원료, 프로세스형 제조, 고객대응형 제조, 노무/기술제공형 서비스, 정보서비스, 

응대형 서비스, 인프라 네트워크, 기타 등 8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변화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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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산업구조 변화 추정: 산업 부문별 GDP 성장률 등

   자료: 経済産業省(2016), p. 44.

l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산업적 변화를 이동, 생활, 건강, 제조/유통 등으로 나누어 개인과 

사회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편익을 예측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의 편익

<개인>

○ 교통사고 감소, 보다 안전한 이동

 - 사고 사망자 4,117명(2015년)

 -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6.3조 엔(2009년)

○ 이동(교통) 약자 해소

 - 이동 약자 700만 명、면허 미소지자 4천만 명

○ 도서(섬) 지역 등 생활필수품 유통 개선

 - 전 도서지역 인구 31.9만 명

<사회>

○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이 실현

되고, CO2 등 환경부담 감소

 - 정체로 연간 33억 명·시간, 10조 엔 경제손실

 - 일본 운수부문 CO2배출량 2.2억 톤(전체 17%)

“스마트한 생활”의 편익

<개인>

○ 친환경에 스마트한 생활 실현

 - 주택용 태양광 발전 도입량(누계) 865만 kW

○ 간호로 독거노인문제 해소

 - 도쿄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자택 사망자수: 2,869명

○ 가정 내 사고사 감소(냉방병 등)

 - 가정 내 불의의 사고 사망자수: 1.4만 명

<사회>

○ 가정 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 가정 부문 에너지 이용율: 14.4%

○ 생활수요에 맞춘 낭비 없는 유통 실현

 - 식품 손실율: 3.7%

○ 재해 대응력 향상

표 7  개인과 사회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편익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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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유지하고, 고령자를 지원”의 편익

<개인>

○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마지막까지 자기다운 

삶 실현

 - 65세 이상 인구 약 25%, 평균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는 약 10년

○ 케어 서비스로 자택에서 안심하고 임종까지 생활 

 - 2035년 1인 가구 비율 37.7%

○ 바람직한 의료, 간호 비용 부담 실현

 - 국민 의료비 40조 엔,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생활 

습관병 비율은 약 1/3

<사회>

○ 사회보장비 재정부담 저하

 - 일반 회계 지출의 32.7%, 의료 11.4조 엔, 간호 

2.7조 엔

○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간호 직원의 처우 개선

 - 평균 급여: 전 산업 324천 엔 대비, 복지시설 간호 

직원 218천 엔

○ 수명이 연장되고 인구감소가 예견되는 미래 노동가능 

인력의 참여 확대

“스마트한 제조/유통”의 편익

<개인>

○ 원하는 물건을 필요한 시기에 적정 가격으로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짐

○ 신수요 창출, 제품 생산지 등의 국내 생산 경쟁력이 

향상되면 일자리 유지 및 확대

 - 유효 구인 비율(생산공정 직원) 1.23배(2016.2.)

<사회>

○ 생산 공정에서 낭비 제로 실현 (국제 경쟁력 강화, 

환경부담 절감)

 - 산업부문(공장 등)의 CO2 배출량 약 4.3억 톤 

(전체의 32.8%)

○ 고도의 제조업 거점으로 국내 생산 촉진

   (새로운 고용창출, 지역경제에 경제적 파급)

 - 제조업 해외 생산 비중 24.3%(2014)

자료: 経済産業省(2016), pp. 26~36.

n (고용구조 변화 전망) 현상 방치와 변혁의 2개 시나리오로 2030년 직종별 종사자 수를 전망

l 전체 직업을 상류 공정, 제조/조달, 영업판매, 서비스, IT 업무, 사무업무, 기타 등의 직종

으로 구분하여 인공지능, 로봇 등으로 인한 직종별 영향을 전망

- 상류 단계(경영기획, 상품기획, 마케팅, R&D): 새로운 비즈니스가 확대되어 고도 기술 

업무가 증가하고, 데이터 과학자 등을 지원하는 중간 기술 업무도 증가

- 제조·조달: IoT, 로봇 등에 의해 자동화·무인화 공장이 일반화되어 제조 업무는 감소하고 

IoT를 도입한 공급망 자동화·효율화로 조달 관련 업무도 감소

- 영업·판매: 저부가가치 영업·판매 업무는 감소하고, 안심(안전)이 매매의 결정요인이 되는 

상품·서비스 등의 영업·판매 업무는 증가

- 서비스: 저부가가치 단순 서비스 업무는 감소하고 사람이 직접 대응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과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무는 증가

- IT 업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고도 기술은 물론 대량 맞춤 주문화로 중간수준 

기술 업무도 증가

- 사무 업무: 사무 업무는 AI와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대체되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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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용구조 시산 결과: 직업별 종사자 수 등

자료: 経済産業省(2016), p. 45.

n (전략) 데이터, 인재, 기술, 금융, 산업·취업구조 전환, 중소기업·지역경제, 경제사회 시스템 

부문에서 7대 전략을 제시

① 데이터 활용 촉진을 향한 환경정비 :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 등

② 인재육성·확보 등 고용시스템의 유연성 향상 : 교육시스템 구축, 글로벌 인재 확보 등

③ 이노베이션·기술개발 가속화 :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 구축, 지식재산 관리, 표준화 등

④ 파이낸스 기능 강화 : 리스크 비용 지원, 무형자산 투자 활성화, 핀테크 고도화 등

⑤ 원활한 산업구조·취업구조 전환 : 제도·환경 정비, 노동시장·고용제도 유연성 향상 등

⑥ 제4차 산업혁명의 중소기업·지역경제로의 파급 : 중소기업·지역에 사물인터넷 도입 등

⑦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경제사회 시스템의 고도화 : 규제 개혁, 사회인식 확산 등

4. 로봇신전략
n 로봇신전략은 일본의 대표적인 강점 분야인 로봇에 대한 전략 보고서

l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4에 규정된 “로봇에 의한 새로운 산업혁명”의 실현을 위해 경제

산업성은 “로봇혁명실현회의”를 개최하고 로봇신전략을 발표2)

2) 「ロボット新戦略」(ロボット革命実現会議とりまとめ) を公表します(“로봇신전략”(로봇혁명실현회의 정리)을 공표합니다), 
http://www.meti.go.jp/press/2014/01/20150123004/20150123004.html(2017.2.2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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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신전략은 “제4차 산업혁명” 논의가 나타나기 전인 2015년 1월에 발간되었으나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일본의 강점을 잘 보여주는 분야라서 소개함

l 전략의 목적은 로봇을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시대에도 로봇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것

- (현 상황) 일본은 산업용 로봇의 연간 출하액과 국내 가동 로봇 수 모두 세계 1위

- (외부 도전) 구미는 디지털화·네트워크화를 이용하여 생산시스템을 혁신하고 있고 중국은 

연간 로봇 도입 수에서 일본을 추월하는 등 로봇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음

- (내부 수요) 저출산·고령화, 노후 인프라 등에 로봇의 역할이 기대됨

- (기술 혁신) 자율화, 정보화, 네트워크화로 인해 로봇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전에는 

로봇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주택 등의 사물들까지 로봇화 되는 

로봇 혁명이 진행 중임

l 로봇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 방향

(1) 세계의 로봇 혁신거점화

(2) 세계 제1의 로봇 활용 사회

(3) 로봇과 인접기술(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의 선제적 융합

로봇신전략의 구성

제1부 총론: 로봇혁명 실현을 위한 방책 등

제2부 액션 플랜: 5개년 계획

  제1장 분야횡단적 사항

    - “로봇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 설치  

    - 로봇 국제표준화 대응          

    - 인재육성                       

    - 로봇 대상(大賞)의 확충 

  제2장 분야별 사항

    - 제조 분야                              

    - 간호·의료 분야                

    - 농림수산업·식품산업 분야

- 차세대를 향한 기술개발

- 로봇 실증실험 필드의 정비

- 로봇 규제개혁의 실행

- 로봇 올림픽의 검토 

- 서비스 분야

- 인프라·재해대응·건설 분야

자료: 經濟産業省(2015)

      

n 일본의 주력 분야는 제조·서비스, 간호·의료, 농업, 인프라·재해대응·건설 등이며 투자 확대, 

규제 개선, 인재 양성이 주요 정책 과제

l 향후 5년을 로봇혁명 집중 실행기간으로 정하고 정부와 민간이 1천억 엔의 로봇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로봇 시장규모를 현재 연간 6,500억 엔에서 2.4조 엔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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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규제개혁회의’와 연계하여 ‘로봇 장벽 없는 사회’를 위한 관련 제도 10건(예: 로봇용 전파

규칙)을 정비하고 시스템 통합 인재를 육성하는 등 로봇산업의 기반도 강화

n (분야횡단적 전략) 로봇혁명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핵심기술 개발, 제도적 인프라 정비, 규제 

개혁 등을 추진

l “로봇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 설치: 주요 공업협회, 대학, 연구기관, 지역 연계조직 등이 

참여하여 니즈와 기술의 매칭, 성공사례 보급, 국제표준 대응 등을 추진

l 차세대를 향한 기술개발: 인공지능, 센서 및 인식시스템, 구동 및 제어시스템 등을 병행하여 

개발하고 정보공유와 경쟁을 촉진

l 표준화, 실증 필드 정비 등: 일본 기술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 표준화에 대응, 2020년 

로봇 올림픽 개최, 후쿠시마현에 로봇 실증구역 설치, 로봇 대상으로 활용사례 홍보

l 로봇 규제개혁의 실행: 로봇과 기존 무선시스템과의 주파수 공용 규칙 정비, 수술지원 로봇 

등 의료기기 신속 심사, 자율주행차·드론·인프라 유지보수 로봇 관련 법령 정비 등

그림 8  일본이 구상하는 로봇혁명의 모습

    자료: http://www.kansai.meti.go.jp/E_Kansai/page/201603/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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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분야별 전략) 서비스 프로세스별로 로봇 개발 및 도입을 확대하여 현장인력의 작업 부담을 

낮추고 인력 부족에 대응

l 제조/서비스 : 부품 조립, 식품 가공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도입하고 준비 공정 등 로봇화가 

낮은 영역에도 도전하여 조립 공정의 로봇화율을 제고(대기업 25%, 중소기업 10%)

- 물류,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의 배후 작업에 로봇 도입을 추진하여 선별, 분류, 검품 

관련 로봇 보급률을 30%로 높이고 지역 일손 부족 해소에도 기여

l 간호·의료 : 침대에서의 이동 지원, 보행 지원, 배설 지원, 치매환자 돌봄, 입욕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 개발, 실용화, 보급을 후원, 수술지원 로봇 보급 촉진

l 인프라·재해대응·건설 : 건설현장의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인력 부족에 대응, 인프라 점검 

로봇, 재해조사 로봇 등의 활용 촉진

l 농림수산업·식품산업 : 2020년까지 자율주행 트랙터 현장 투입, 착용형 로봇이나 잡초제거 

로봇을 통해 힘든 작업을 기계화·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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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 전략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n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발 빠른 대응

l 일본은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 개념이 제시된 후 정부 차원에서 이 개념을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한 첫 국가

-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개념인 “Society 5.0”을 자체적으로 주창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제4차 산업혁명”이 내포하는 기술적·사회적 변화를 이미 주시하고 있었고, 이러한 

변화를 자국의 성장전략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이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제4차 산업

혁명” 개념을 적극 수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

- 이후 “Society 5.0”과 “제4차 산업혁명”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서 개념적 논쟁보다는 

정책 내용에 집중

⇒ (시사점) “제4차 산업혁명”은 아직 학계에 수용된 개념은 아니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국가 전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 접근 필요

n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간명하고도 입체적인 이해

l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을 “데이터”로 이해하고 전 산업에 걸친 일관된 대응 추구

- “제4차 산업혁명” 개념을 주창한 클라우스 슈밥은 현재의 유망 기술을 모두 모아놓은 

23개 기술적 동인을 제시해서 이 개념의 명료한 이해를 방해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비해 일본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으로 규정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이 공통 기반 기술들이 부문별 기술(금융, 의약, 생산 등) 

및 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현상으로 이해

-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 중심의 일관된 전략 추구

l 제4차 산업혁명이 미칠 영향을 산업과 고용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정량적으로 전망

- 제4차 산업혁명 논의는 알파고 쇼크를 통해 더 심화되었는데, 주로 기술이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에 집중

- 이에 비해 일본은 전체 산업구조에 미칠 영향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정책적 대응의 토대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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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확보와 데이터의 활용에 초점을 둔 국가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고, 고용 뿐 아니라 전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

n 자국 상황을 반영한 일본 특유의 전략 수립

l 일본은 제4차 산업혁명을 국가의 제반 과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목표를 제시

- 국가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가적 과제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과제선진국’이라는 약점을 ‘과제해결선도국가’

라는 강점으로 바꾼다는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

l 일본의 강점인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

- 많은 전문가들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을 주목하고 있는데, 일본은 로봇도 포함시킨 것이 특징

-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로봇을 전략 분야로 선택

⇒ (시사점)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반영한 우리만의 “제4차 산업혁명 전략”이 필요

n 정책과제 중 규제 개선을 특히 강조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

l 제4차 산업혁명의 원활한 진전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라고 보고 

목표역산 로드맵, 지역특구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

- 목표역산 로드맵은 정부가 언제 어떤 규제나 제도를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서 민간의 투자를 촉진(日本経済再生本部, 2016: 142-143)

⇒ (시사점) 이는 같은 대륙법 체계이면서 규제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며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서 유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필자❙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병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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